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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제품 수입관세 대폭 인하
정부, 82개 품목 할당관세 조기인하 … 가공․사료용 원료 무세화

국내제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가공․사료용 원료, 커피크림원료 등에 붙는 관세율이 무관세화되며, 휘발유 

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인하된다.

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에 대해 정부 소관부처별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

련된다.

정부는 3월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 

및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.

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, 일부에서 매점매석․파업 등을 통해 가격 인

상을 꾀하는 등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.

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 노력으로 곡물, 농업용 원자재,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

관세를 조기에 인하키로 했다.

이에 따라 가공․사료용 원료, 농업․산업용 원자재, 커피크림원료 등의 관세율이 무세화되며, 휘발유 등 석

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대폭 인하된다.

현재 원유와 LNG는 1%, LPG는 1.5%, 휘발유․경유․등유․중유는 3%의 할당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

으며, 제분용 밀(0.5%), 가공용 옥수수(0.5%), 사료용 대두박(1%)에도 낮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.

또 정부는 소비자․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

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.

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상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“할당관세 인하 폭 및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품목 선정은 최종 논

의를 거쳐 3월25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후에 상세히 발표할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“선정되는 생필품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관리해나갈 것”이라고 덧붙

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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